
개선사항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하나은행

2. 조치일 : 2022. 10. 13.

3. 조치내용

대상 내 용

기관 개선사항 2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자동이체계좌를 통한 대출원리금 수납 시 변제충당체계 개선

수 개의 채무에 수일간의 연체가 발생한 후 자동이체계좌로 채무자의 임

의 상환금이 수납되었으나 연체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, 채무자

의 변제순서 의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비대면거래라는 사유 등으로 변제충

당순서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

일정 연체 기간이 지나면 연체정보(10만원&5영업일 이상)가 등록되어 금

융권에 공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한 변제충당순서*로 인

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

* 예: 연체기간이 짧은 대출부터 변제

대출채무 연체시 채무자가 충당순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연체 통지 관련

안내사항을 정비하고, 자동이체계좌를 통한 대출원리금 수납 시 채무자의 의사

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용될 합리적인 변제충당순서를 정하는 등 변제충당체

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

(2) 담보물 관리체계 개선

은행 내규 등을 개정하여 ‘12.7월 포괄근저당(‘12.6.30. 기준)을 한정근저

당으로 일괄 전환하면서 채무자(담보제공자)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저당

권 설정계약서를 개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피담보채무 범위 등이 한정근저당

에 부합하도록 일괄 조정하였으나,

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일부 채무자(담보제공자)의 경우 서류 및 전산상

포괄근담보로 기재*되어 있어 피담보채무 범위 등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,

* 채무자(담보제공자)가 가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, 향
후 채무자(담보제공자)의 영업점 방문 시 피담보채무 범위가 축소되었음을 안내하고
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정하지 않음

향후 포괄근저당으로 기재된 대출의 만기연장 등 관련 업무처리 시 해당

채무자(담보제공자)에게 근저당권에 대한 적절한 안내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

전산체계를 개선*하고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피담보채무 범위

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* ①처리내용 입력시 한정근저당 전환 안내 및 계약서 변경 대상임을 알리는 팝업 생
성 ②한정근저당으로 미변경시 만기연장 전산 업무처리 진행 불가 등


